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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UAM, 도심에서 민간기업 실증 돌입
- 아라뱃길 상공에서 운항절차·교통관리·버티포트 운영 등 통합운용성 점검

□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이 

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‘K-UAM 그랜드챌린지’ 2단계 사업인 도심 

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. 

□ 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

확인하는 단계였다면,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. 

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,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

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하는 복합적인 

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.

□ 이번 실증에는 ‘K-UAM 원팀(대한항공·인천국제공항공사·현대자동차·KT·

현대건설)’과 ‘K-UAM 드림팀(한국공항공사·한화시스템)’이 참여하며, 도심

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

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.

 ㅇ 실증은 실제 UAM 기체(eVTOL) 대신 헬리콥터(대역기)를 활용함에 따라, 

UAM의 ‘몸체’가 아닌 ‘두뇌’와 ‘신경망’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

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.

 ㅇ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‘교통관리시스템’부터 

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‘버티포트 운영시스템’, 

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‘5G 상공 통신망’에 이르기

까지,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

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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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아울러,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

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

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 

□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

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, 가장 중요하고 실질

적인 첫걸음”이라며, 

 ㅇ “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,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 UAM 생태계를 구성

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.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

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

것이 목표”라고 강조했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,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

보완하고,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

이다. 국내 최고 기업들로 구성된 두 컨소시엄의 노력이 기술 혁신을 

가속화하고,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표준과 주도권을 

확보하는 중대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. 

담당 부서
모빌리티자동차국

도심항공교통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오송천 (044-201-4197)

담당자 사무관 김종화 (044-201-4199)

주무관 전현준 (044-201-4275)


